
보
는

거
천
안
통
, 마

음
으
로

듣
는

거
천
이
통
, 가

고
옴
이

없
이

가
고

오
는

그
것
이

바
로

신
족
통
,

남
의

마
음
을

헤
아
릴

줄
아
는

그
마
음
이

바
로

타
심
통
입
니
다
. 자

기
영
혼
의

뿌
리
가

자
기
를

형
성
시
키
기

위
해
서
는

남
녀
의

정
자

난
자
를

빌
려

서
바
로

삼
합
이

한
데

합
쳐
짐
으
로
써

형
성
을

시
킬

수
가

있
는

겁
니
다
. 그

러
니
까

자
기
가

형
성
을

시
켜
서

자
기
가

지
금

이
끌
어

가
고

있
는

겁
니
다
.

그
래
서

육
의

부
모
를

빌
려
서

내
가

나
왔
다
고

하
죠
, 인

연
에

따
라
서
. 그

래
서

오
신
통
이
라
는

그
자
체
를

바
로

내
가

나
왔
으
니
까

갖
춰

가
지
고

있
는

겁
니
다
. 내

가
어
디
서

나
온

것
을

아
는

것
이

바
로

숙
명
통
입
니
다
. 이

거
는

다
섯

가
지
가

다
포

함
돼
야
지

거
기
서

한
가
지
만

떨
어
져
도

자
동
컴

퓨
터
가

될
수

없
는

거
지
요
. 다

섯
가
지
가

다
한

데
합
쳐
서

하
나
로

돌
아
가
기

때
문
에

이
것
이

바
로

자
동
적
인

컴
퓨
터
입
니
다
. 인

간
에
게

다
주
어

져
있
는

자
동
적
인

컴
퓨
터
입
니
다
.

그
러
니
까

여
러
분
이

팔
자
, 운

명
, 고

라
는

것
을

어
떻
게

해
야

면
할

수
있
느
냐
? 삼

천
년

전
이
나

몇
억

겁
전
이
나

어
저
께
나

조
금

아
까

전
이
나

일
초

전
이
나

똑
같
습
니
다
. 우

리
가

그
습
에

끄
달

리
고

관
습
에

끄
달
려
서

그
렇
지

한
번

생
각
을

넓
고

깊
게

해
보
십
시
오
. 시

공
을

초
월
해
서

말
입
니

다
. 그

리
고

본
래

여
러
분
이

시
공
을

초
월
해
서

지
금

가
고

있
습
니
다
. 여

러
분
의

생
각
이

그
렇
게

착
을

두
고

붙
잡
고

늘
어
지
고
‘
이
렇
게

살
아
야

한
다
, 저

렇
게

살
아
야

한
다
, 이

거
를

가
져
야

한
다
,

내
가

망
했
다
, 내

가
벌
었
다
, 이

건
나
다
’
이
러
니

까
그
렇
게

살
지

못
하
는

것
이
지

지
금

여
러
분
이

그
렇
게

시
공
을

초
월
해
서

가
고

있
는

것
입
니
다
.

아
까

하
던

말
을

마
저

이
어
야
죠
?

오
신
통
이
라
는

그
자
체
가

바
로

여
러
분
의

자
동
적
인

컴
퓨
터
예
요
. 그

래
서

과
거
에

자
기
가

살
아
온

것
이

그
대
로

입
력
이

돼
서

지
금

현
실
에

그
대
로

또
나
오
는

것
입
니
다
. 나

오
면
서

연
방

입
력
이

되
는

것
입
니
다
. 그

래
서

여
러
분
한
테

이
렇

게
말
하
죠
. 여

러
분
이

이
세
상
에

나
오
지

않
았
더

라
면

상
대
성
의

원
리
도

없
을

것
이
고
, 이

세
상
이

벌
어
지
지
도

않
았
을

것
이
고

종
교
도

없
었
을

것
이
다
. 부

처
중
생
이

어
디

있
느
냐
? 당

신
이

없
다

면
무
효
다
. 당

신
이

이
세
상
에

났
으
니
까

잘
하
고

잘
못
하
는

것
도

생
긴

것
이
고

모
든

게
있
는

것
이
다
. 그

러
니
까

너
부
터

믿
고

너
부
터

알
아
라
.

싹
은

뿌
리
로

인
해
서

살
고

있
는

것
이
다
. 싹

은
뿌
리
에
게

태
양
열
과

공
기
력
을

공
급
하
고

뿌
리

는
철
분

지
분

수
분
, 이

모
두
를

공
급
합
니
다
. 그

렇
기

때
문
에

새
싹
이

푸
르
르
게

살
수

있
는

것
이
지

만
약
에

뿌
리
와

싹
을

똑
잘
라

놓
는
다
고

한
다
면

여
러
분
, 어

떻
게

사
시
겠
습
니
까
? 벌

써
송
장
이

될
겁
니
다
. 영

혼
의

뿌
리
란
, 여

러
분
이

몸
뚱
이
가

죽
는
다
고

해
서

죽
는

것
이

아
닙
니
다
.

그
것
은

뭐
냐
? 가

을
이

되
면

낙
엽
이

져
서

잎
만

떨
어
질

뿐
그

이
듬
해

봄
이

오
면

다
시

이
파
리

가
싱
싱
하
게

나
듯
이

이
와

똑
같
은

삶
을

우
리
가

지
금

살
고

있
는

것
입
니
다
.

그
렇
기

때
문
에

여
러
분
이

마
음
을

먹
기
에

달
려

있
는

것
입
니
다
. 그

러
니

관
습
에
도

끄
달
리
지

말
고
‘
내
가

업
보
가

얼
마
나

많
아
서

이
렇
게

고
생
을

할
까
?’

이
런

마
음
도

가
질

필
요
가

없
죠
.

모
든

마
음

자
체
가

어
제
도

없
고

내
일
도

없
으
니

오
늘

내
가

그
냥

용
도
에

따
라
서

닥
치
는

대
로
,

안
에
서

일
어
나
는

대
로

그
것
을

몽
땅

용
광
로
에

다
넣
듯
이

그
냥

자
가
발
전
소
에
다

일
임
하
는

겁
니
다
. ‘
응
, 네

가
이
렇
게

형
성
시
켜
서

살
게

했
고

네
가

이
몸
뚱
이
를

이
끌
어

가
는

것
이
니
까

너
만

이
잘

이
끌
어

갈
수

있
잖
아
!’

하
고

거
기
다

놨
을

때
에

바
로

용
광
로
에
다

넣
은

거
와

같
은

것
입
니
다
. 여

러
분
,

보
시
죠
? 잘

못
된

거
든

잘
된

거
든

부
스
러
기
든

찌
꺼
기
든

다
용
광
로
에
다

넣
으
면

자
동
적
으
로

재
생
이

돼
서

나
갑
니
다
. 금

도
반
지

목
걸
이

귀
걸

이
, 잘

못
된

거
닳
은

거
할

것
없
이

용
광
로
에
다

넣
어
서

바
로

금
으
로

다
시

만
들
어
서

반
지
와

목
걸
이

귀
걸
이

여
러

가
지
를

다
생
산
시
켜
서

내
보

냅
니
다
. 그

와
같
이

인
생
도

역
시

마
찬
가
지
입
니

다
.그
러
니

여
러
분
이

잘
생
각
해

보
십
시
오
. 우

리
가

지
금

고
가

있
느
니

없
느
니

이
런

것
은

따
질

것
도

없
습
니
다
. 바

로
나
를

형
성
시
킨

고
놈
이

나
를

이
끌
어

가
지
고

지
금

가
고

있
는

거
니
까
, 내

면
세
계
의

정
신
계
를

파
악
하
고

정
신
계
와

물
질

계
가

같
이

시
공
을

초
월
해
서

저
우
주
하
고
도

직
결
이

돼
있
고

이
세
상
하
고
도

가
설
이

돼
있
구

나
하
는

것
을

믿
는
다
면

아
무

염
려
가

없
을

것
입
니
다
. 걱

정
근
심

할
것
도

없
어
요
. 하

늘
이

무
너
진
대
도

눈
하
나

깜
짝
할

필
요
가

없
어
요
.

여
러
분
! 여

러
분
이

지
금

학
술
적
으
로
만
, 이

론
으
로
만

배
운
다
고

그
래
서

그
것
이

다
가

아
닙
니

다
. 그

렇
다
고

해
서

그
걸

배
우
지

말
고

보
지

말
라
는

소
리
가

아
닙
니
다
. 선

(禪
)과

교
(敎

)는
둘
이

아
닙
니
다
. 천

지
도

둘
이

아
니
요

남
녀
도

둘
이

아
니
요

늙
음
과

젊
음
도

둘
이

아
니
요

모
두
가

둘
이

아
닙
니
다
. 일

체
가

다
둘
이

아
닙
니
다
.

우
리
가

암
흑
세
계
로
부
터

생
각
을

해
본
다
면
,

지
수
화
풍
이

한
데

모
여
서

검
은

지
평
선
의

에
너

지
가

이
루
어
졌
었
고

그
것
이

또
우
주
를

형
성
시

켰
고
, 우

주
가

형
성
되
는

동
시
에

은
하
를

형
성
시

켰
고

또
불
바
퀴
를

형
성
시
켰
고
, 지

금
은

블
랙
홀

이
라
고

합
디
다
마
는

큰
별
을

이
루
었
다

이
겁
니

다
. 즉

말
하
자
면

어
느

회
사

같
으
면

회
장
님
을

하
나

이
루
었
다

이
거
죠
. 그

회
장
으
로

인
해
서

모
든

은
하
의

별
들
이

서
로

조
직
적
으
로

움
죽
거
리

고
있
는

것
입
니
다
. 냈

다
들
였
다

하
는

작
용
을

말
입
니
다
.

여
러
분
도

모
두
들

냈
다

들
였
다

하
는

작
용
을

하
시
죠
? 눈

으
로

보
고

귀
로

듣
고

마
음
으
로

들
이
고
, 또

는
그
것
을

가
지
고

움
죽
거
리
고

작
용
하

고
이
러
죠
? 그

거
와

같
이

일
체

우
주

전
체

모
든

태
양
계
와

모
든

외
성
과

모
든

별
성
들
이

모
두

그
렇
게

움
죽
거
리
고

있
습
니
다
. 내

고
들
이
고

내
고

들
이
고
, 그

작
용
으
로

인
해
서

모
두
가

생
산
이

되
고

모
두
가

옷
을

벗
고

다
시

새
옷
을

입
고

이
러

한
작
업
을

지
금

쉴
사
이

없
이

하
고

있
는

것
입

니
다
.

그
러
니
까

우
리
들
의

마
음
이

발
전
해
서

창
조

력
을

기
르
고

마
음
을

자
유
스
럽
게

쓸
수

있
다
면

우
리
나
라
는

물
론
이
거
니
와

세
계
의

어
느

곳
에
,

돌
에
다

세
워

놔
도

살
수

있
습
니
다
. 바

로
마
음

과
마
음
이

연
결
되
기

때
문
입
니
다
. 뜻

으
로
써

연
결
이

되
고

마
음
으
로

연
결
이

되
고

말
로

해
서

연
결
이

되
고

통
하
고

하
는

것
이

교
예
요
. 풀

한
포
기
의

생
명
도

바
로

불
(佛

)입
니
다
, 불

! 불
교
라

는
것
은

어
느

한
군
데
에

국
한
돼

있
는

게
아
닙

니
다
. 전

세
계
뿐
만
이

아
닙
니
다
. 우

주
삼
천
대
천

세
계
가

그
냥

여
여
하
게

돌
아
가
는

이
자
체
가

바
로

불
교
입
니
다
. 스

님
만
이

불
교
를

믿
는

게
아
닙

니
다
. 우

리
가

지
금

작
용
하
고

먹
고

살
고

죽
고

살
고

하
는

그
자
체
가

바
로

불
교
입
니
다
.

요
즈
음

종
단
에
서

이
러
쿵
저
러
쿵
한
다
고

해
서

신
심
들
이

떨
어
진
다
고

그
러
는
데

그
건

여
러
분

의
마
음
이
죠
. 여

러
분
의

마
음
의

차
원
입
니
다
. 무

슨
불
교
가

망
했
네
, 불

교
가

다
했
네
, 이

런
소
리

들
을

하
시
지
만

어
림

반
푼
어
치
도

없
는

소
립
니

다
. 여

러
분
, 넓

게
생
각
을

해
보
십
시
오
. 지

금
태

양
열
이

바
다

밑
바
닥
까
지

들
어
갈

수
가

없
습
니

다
. 반

밖
에
는

갈
수
가

없
기

때
문
에

바
로

파
도

가
일
어
서

위
의

것
이

아
래
로

가
고

아
래

것
이

위
로

오
고

이
렇
게

순
환
을

거
듭
거
듭

해
야
만
이

위
의

것
은

아
래

걸
먹
고

아
래

것
은

위
의

걸
먹

고
, 서

로
찬

기
운
을

온
기
로
, 또

는
먹
을

것
을

물
이

비
타
민
C
처
럼

공
급
함
으
로
써

모
든

생
물
들
이

살
고

있
는

것
입
니
다
. 그

렇
듯
이

우
리

스
님
네
들

계
신

종
단
도

역
시

그
와

똑
같
습
니
다
. 그

런
작
용

이
없
다
면

어
떻
게

개
선
이

되
며

어
떻
게

개
혁
이

되
며

어
떻
게

발
전
을

이
루
며

어
떻
게

창
조
를

할
수

있
겠
습
니
까
? 어

리
석
은

생
각
은

아
예

하
지

마
십
시
오
. 이

세
상
에
서

하
늘
이

무
너
져
서

다
죽

는
다

하
더
라
도
, 풀

한
포
기
만

살
아
도

불
교
는

살
아

있
는

것
입
니
다
.

여
러
분
은

마
음
이
라
는

그
자
체
가

얼
마
나

귀
중
한
지

모
르
시
죠
? 어

느
날

한
신
도
가

울
면
서

이
렇
게

물
어

왔
습
니
다
. “
스
님
, 지

금
우
리

아
들

이
나
가
서

며
칠
째

안
들
어
오
고

있
고

공
부
도

안
합
니
다
.

그
래
서

제
가

아
주

그
냥

정
신
이

어
지

럽
고

도
저
히

살
수

가
없
습
니
다
.”
고
등
학
교

1학
년

때
부
터

3학
년

이
다

되
도
록

꼴
찌
만

하
고

있
는
데
, 그

것
도

학
교

가
서

사
정
을

하
고

해
서

간
신
히

간
신
히

다
닌
다
고

그
러
면
서

울
고
불
고

그
래
요
. 목

이
메
어

서
말
입
니
다
. 아

들
은

그
거

하
나
뿐
이
라
고

그
러

면
서

그
래
요
. 대

의
적
으
로

생
각
을

한
다
면

참
우

습
게

생
각
을

할
는
지
도

모
르
지
만

나
한
테
는

조
그
마
한

것
에
서
부
터

큰
것
까
지

아
주

소
중
합
니

다
. 왜

냐
?

지
금

이
말
을

하
다
가

또
요
거

한
마
디
를

더
해
야

되
겠
습
니
다
. 수

억
겁

광
년
을

거
치
면
서

요
만
한

모
기
가

딱
정
벌
레
로
다
가

화
하
고

이
러
듯

이
그

모
든

것
이

자
꾸
자
꾸

진
화
되
고

바
뀌
고

이
래
서

인
간
까
지

창
조
가

된
겁
니
다
. 그

래
서

다
른

거
는

다
먼
저

되
고

맨
나
중
에

인
간
이

됐
다

고
하
지
요
. 그

런
데

알
고

본
다
면

구
름
이

모
였
다

흩
어
졌
다
가

또
딴

구
름
하
고

모
이
고

이
러
듯
이

때
에

따
라
서
는

그
냥

딴
집
의

자
식
이

됐
다
가

또
그

집
의

부
모
가

됐
다
가

또
딴

집
의

자
식
이

됐
다
가

또
부
모
가

됐
다
가
, 연

방
이
러
고

돌
아
가

다
보
니
까

올
챙
이
에

이
르
기
까
지

자
식

부
모
가

안
됐
던

일
이

없
었
기

때
문
에

모
두
가

내
부
모

아
님
이

없
고

내
자
식

아
님
이

없
고

내
형
제

아
님
이

없
다
는

사
실
을

알
게

될
것
입
니
다
. 그

럼
으

로
써

모
두
가

내
자
식
같
이
, 내

아
픔
같
이

생
각
이

되
는

것
입
니
다
.

그
래
서

이
렇
게

얘
기
해

주
었
어
요
. “

욕
을

하
고

때
리
고

나
가
서

뒈
지
라
는

둥
이
렇
게

마
구

한
다
면

오
히
려

반
항
심
이

생
겨
서

더
문
제
가

커
진
다
. 그

렇
게

마
음
으
로

고
장
난

것
은

바
로

마
음

으
로

그
업
보
를

면
하
게

해
줘
야

된
다
.”
그
러
면

서
자
꾸

관
하
라
고

그
랬
죠
. 그

것
은

왜
냐
하
면
,

여
러
분
은

믿
지

않
겠
지
요
. 그

러
나

전
력
과

같
은

겁
니
다
. 그

아
이
한
테
도

자
가
발
전
소
가

있
고

나
한
테
도

자
가
발
전
소
가

있
습
니
다
. 그

런
데

발
전

소
의

그
전
력
은

다
똑
같
습
니
다
. 용

도
에

따
라
서

그
전
력
을

끌
어

쓰
는

데
달
려

있
는

거
지

전
력

이
라
는

자
체
는

다
똑
같
습
니
다
. 그

렇
기

때
문
에

엄
마
한
테
‘
당
신

주
인
공
과

걔
주
인
공
이

뿌
리
가

둘
이

아
니
니

그
뿌
리
만
이

걔
를

잘
이
끌
어

갈
수

있
다
.’
하
는

그
믿
음
을

진
실
하
게

가
져

보
시

라
고

그
랬
죠
. 그

러
면

한
방
에

전
등
을

세
개
씩

달
아

놓
았
다
고

해
서
, 여

기
도

그
렇
죠
? 이

것
이

따
로
따
로
, 전

력
이

따
로
따
로

있
어
서

들
어
오
는

게
아
니
죠
. 전

력
은

한
군
데

있
으
면
서

전
구
만

여
러

개
있
는

거
죠
. 그

와
같
이
“
자
식
과

부
모
가

둘
이

아
니
다
. 전

력
이

둘
이

아
닌

까
닭
에

전
구
만

여
러

개
가

있
는

거
와

같
으
니
까

진
짜
로

믿
고
,

전
력
은

둘
이

아
니
니
까

그
전
구
를

이
끌
어

가
는

것
도

둘
이

아
니
다
. 그

러
니

그
렇
게

자
꾸

관
해

라
.”
이
랬
습
니
다
. 그

렇
게

관
하
라
고

하
니
까

울
며
불
며

그
냥

가
고
는

얼
마
를

안
나
와
요
. 그

러
더

니
하
루
는

아
주

심
기
가

좋
아
서

왔
어
요
. 그

래
서

“
어
쩐

일
이
오
? 또

울
일
이

생
겼
소
?”

그
러
니
까

“
아
닙
니
다
. 아

들
이

그
렇
게

착
해
질

수
가

없
습

니
다
. 글

쎄
어
느

날
하
루
는

안
들
어
와
서

그
냥

아
주

속
이

상
해
서

불
같
이

일
어
나
는

거
를

참
고

그
렇
게

관
하
고

있
으
면
서

장
독
을

닦
는
데

부
시

시
들
어
오
더
니
‘
엄
마
, 화

나
셨
죠
? 무

거
운
데

제
가

좀
들
어

드
릴
까
요
?’

하
면
서

그
걸

같
이

닦
아

서
장
독
대
에

놓
더
니

그
날
서
부
터

공
부
를

열
심

히
하
면
서

착
해
졌
습
니
다
.”
이
러
는

겁
니
다
. 아

마
여
기
도

경
험
한

분
들
이

많
이

있
으
시
리
라
고

믿
습
니
다
.

(다
음

호
에

계
속
)

☞
2
1
면
에
서

계
속

생
활
이

곧
참
선
이
고

道
이
니

딴
데

가
서

도
를

찾
지

마
세
요

제
786 호

2010년
6월

2일
수
요
일

/ 불
기

2554년

잘
못
된

거
든

잘
된

거
든

부
스
러
기
든

찌
꺼
기
든

다
용
광
로
에
다

넣
으
면

자
동
적
으
로

재
생
이

돼
서

나
갑
니
다

길
을

묻
는

이
에
게

buddhanew
s.com

22
22

※
위

법
문
은

1994년
6월

12일
국
내
지
원
법
회

에
서

설
법
한

내
용
을

정
리
한

것
입
니
다
. 한

마
음

선
원

홈
페
이
지
(www.hanm

aum
.org, 한

마
음
선

원
)에

서
도

같
은

내
용
을

보
실

수
있
습
니
다
.

마
음
으
로

곧
장

들
어
가
라

!
자
기

마
음
의

뿌
리
, 자

기
생
명
의

근
본
으
로

곧
장

들
어
가
는

길
을

가
리
키
는

한
마
음

선
원
장

대
행
스
님
의

법
음

法
音

제
자
들
과

나
눈

진
솔
한

대
화

속
에

담
긴

선
지

禪
旨

-

마
음
을

밝
히
는

가
르
침


